
안전하고 건강한 일터,  
행복한 대한민국
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

매년 7월 첫째 주는 ‘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’으로,  

이 기간에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문화 확산을 위한 범국민운동이 전개된다.  

올해부터는 강조주간이 ‘산업안전보건의 달’로 확대·개편되면서  

안전보건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드높일 예정이다.

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정책 목표치

2022년 2026년2025년2024년2023년

* 사고사망만인율 : 노동자 1만 명당 발생하는 사고·사망자 수의 비율� 출처 :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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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2023 산업안전 

보건의 달’ 홈페이지

1960년대 경제성장의 이면

1960년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 아래 경이

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. 특히 제1·2차 경제개발

계획 기간에는 매년 평균 11%대의 초고속 성장을 달

성하며 ‘한강의 기적’을 일으켰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

수많은 노동자의 희생이 있었다. 노동자들은 안전보

건 기준과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열악한 환경 

속 그야말로 쉼 없이 일을 했으며, 그 결과 수많은 노

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다.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

로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정부와 기업의 안전

보건 인식이 개선되기 시작했으며, 산업안전보건 규제 

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일었다.

산업안전보건 강조의 시작

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은 1968년 ‘산업재해 예방주간’ 

행사로 처음 시작됐으며, 1998년부터 산업안전보건 강

조주간으로 그 이름이 바뀌었다. 올해는 ‘안전하고 건강

한 일터, 행복한 대한민국’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7월 

3일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행사가 열린다. 첫날 

‘2023 산업안전보건의 달’ 기념식을 시작으로 7월 7일

까지 킨텍스에서 중대재해 감축로드맵 중점 추진과제

(위험성평가, 스마트안전, 안전문화 확산)를 반영한 안

전보건 세미나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가 진행된다. 이후 

전국 7개(서울, 경기, 인천, 대전, 대구, 광주, 부산) 지역

에서 릴레이 개회 선언과 지역별 특성을 반영된 세미나 

및 산업재해 예방 활동이 한 달간 지속될 예정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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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ealth & together  산업보건용어 바로알기


